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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醫易學的角度看, 宇寅的臨眼 收縮反複f反說符合陰陽消長過程 宇富職眼是“陽生陰長”, “陽盛陰

哀”的過程 ; 宇*~械옵是“陽殺陰藏”, “陰盛陽哀”的過程. 從4짧옵到臨~H長, 從&장眼到收縮, 其轉換點是陽極或

陰極的狀態, 應用“陰極變陽, 陽極變陰”的陰陽極變原理.

『內經』認馬物質和時空, 時間和空間本質上是-致的, 都是從氣派生出來的. 『內經』 E經認識到T時空

的統-性和相對性. 這與愛因斯뀔相對論的時空觀有相同之處. 

西方科學的時空觀是通過對物質實體以及物質相互關係的觀察而形成的物理時空觀;醫易時空觀是通

過對包括A類在內的天地萬物的一切生命活動現象的觀察而形成的生命時空觀.

關鍵詞 ; 醫易學, 時空, 宇富, 相對性, 非可道性

I . 서 론 

醫易學은 醫學, 즉 韓醫學과 易學의 합성어이 

다. 역학은 전통 철학문화의 핵심이며, 한의학은 

전통 생명과학의 핵심으로 역학 철학의 과학적 

체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역학을 연구하는 

것은 전통 과학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빠르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었다. 

『周易』은 역학의 뿌리이며, 『黃帝內經』은 한의 

학의 뿌리이다.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미 『

周易』과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의역학의 時空

觀과 그 특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_ 

* 交信著者 ; T꿇셨,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If-典學敎室;
02) ~1-03.37, jeongch@빼u.ac.kr. 

1) 해鎬 “『黃帝內經』중의 時空模型에 대한 연구”(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15권 1호, 2뼈년 2월), “『黃帝內經』時空
認識의 特徵”(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5권 2호, 2〔α년 

본 논문에서는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공 

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의역학과 현대자연 

과학의 관점을 비교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분석하였다. 

II . 본 론 

1. 우주 생성에 대하여 : 의역시공관과 대폭발 

우주론(Big Bang) 

중국에서 “宇寅”는 전국시대에 F子가 “天地四

方日宇, 往古來今日寅”라고 천명한 이래 줄곧 시 

간과 공간의 총칭, 즉 시공합일의 대명사로 사용 

되어 왔다. 『管子』의 “寅合”, 『뿔子』의 “久宇” 역 

시 시공의 총칭이다. 반면, 서양인의 “우주”는 기 

10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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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일종의 공간적 개념인데, 주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된다. 하나는 cosmos이다. 이는 희랍 

어의 kosmos(본래는 질서를 의미하여, 혼돈을 뜻 

하는 chaos와 상대된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질 

서 잡힌 체계적인 우주를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universe이다. 이는 만물 만상을 담고 있는 우주 

를 표시하는 말이다_2) 

서양 “우주”개념의 변천 과정은 크게 세 단계 

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 고대의 닫힌 우주 개념 고대 희랍인들 

은 구형의 天뿔(天球)을 설정하였다. 피타고라스 

는 가장 먼저 ‘땅은 하나의 구체이며, 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질서정연하게 운행한다’고 주장 

하고, 아울러 cosmos라는 말로 이 질서 정연한 

우주를 표현하였다3)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 우 

주가 겹겁이 쌓인 투명한 水옮球이고, 지구가 수 

정구의 중심으로 영원히 움직이지 않으며, 모든 

천체가 수정구의 표면을 따라 지구를 중섬으로 

회전한다’고 인식했다.4)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지할 

수 있는 사물은 모두 한계가 없을 수 없다고 여 

겼다. 그에 따르변 모든 물체는 面이 경계가 되 

며 이로써 일정한 공간을 갖게 되는데 이 공간이 

바로 해당 물체의 한계를 구성한다. 대상 전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한계를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우주 전체는 완전무 

결하고 유한하며 동시에 공간이 꽉 차있어서 결 

코 광대무변의 공간을 포함할 수 없다고 생각했 

다_5) 고대 희랍인들은 우주의 형성이 자연 자체 

의 발전에 의한 결과이며 결코 초자연적인 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그들의 우 

주의 기원, 구조, 발전에 대한 토론은 기본적으로 

사변적인 수준에 머물렀다_6) 

둘째, 근대의 無限한 우주개념. 코페르니쿠스 

의 태양중심섣은 근대 과학의 자각을 불러왔으 

며, 갈릴레오와 뉴턴 시대에 이르러 고전적인 우 

2) 합鐘 宇寅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社, l됐 pp. 2 
3) 엽鐘 宇옮的觀;승;, 中國社會科學出版뼈 l앉%, pp. 3 5. 
4) 省鏡, 宇숨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此 1쨌 pp. 2. 
5) 엽짧 宇富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뼈, pp. 200. 
6) 합鏡, 宇숨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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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개념은 열려 있고 무한히 팽창하며 우주 전체 

가 기본 법칙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통일된 

다는 새로운 우주개념으로 바뀌었다_7) 뉴턴은 절 

대시간과 절대공간 개념에 기초한 무한한 우주체 

계를 설정하였다. 그의 우주개념은 유클리드 기 

하학의 개념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이다. 뉴턴의 

우주체계는 절대시간 시간은 항상 균일하게 흐른 

다 과 절대공간-공간은 평평하고 곧게 펼쳐져 있 

다 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수히 많은 천체가 무한 

하고 공허한 배경 위에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분 

포해 있으면서 순간의 도약에 의해 상호 연계를 

유지하고 었다_8) 

칸트는 우주의 발전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태적인 우주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에 과학사와 철학사 양 방면에 모 

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칸트는 태양계가 星雲

에서 기원하였다는 가설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 

라, 우주는 “廣大無邊”하며 이 광대한 은하계 중 

에는 무한히 많은 세계와 星系가 조멸하게 분포 

해 았는데, 그것이 마치 바다에 섬들이 흩어져 

있듯이 광대한 우주 공간 중에 흩어져 있다고 생 

각했다_9) 

셋째, 현대의 팽창하는 우주 개념. 1없0년대 가 

모프(George Gamow) 등이 대폭발 우주론(Big 

Bang)을 제시하였는데, 현대과학에서 가장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다 대폭발이론 

은 우주가 태초의 대폭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으로, 대폭발로부터 우주가 생성되었으며 앞으로 

도 팽창 혹은 수축을 반복하게 될 것이란 이론이 

다.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어 시간도 공간 

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큰 폭발과 그로 인한 급 

속한 팽창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의 근원이 만들어지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이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대폭발 모형은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설 

가운데 가장 성공한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다_10) 

7) 혐鐘 宇寅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ffil:, 1995. pp. 3. 
8) 혐鐘 宇숨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j比 1995. pp. 2여 
9) 씹鍵 宇寅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p. 212. 
10) 검聽 宇寅的觀;웅,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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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폭발 우주론은 易學의 太極체生理論 즉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은 음양을 낳고 음양 

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패를 낳는다(易有太極, 

太極生兩構, 兩{義生四象, 四象生八함”는 이론과 

크게 부합한다. 우선 우주는 대폭발 후 흩어져 

있던 가스가 인력에 의해 뭉쳐서 별이 되는데 이 

과정은 일찍이 『內經』에서 말한 “積陽寫天, 積陰

寫地”, “淸陽寫天, 獨陰鳥地”와 상통하는 측변이 

었다 이는 또 『老子』의 “道生--, -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는 사상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 

다. 역학에서는 만물의 운동변화가 “太極”으로부 

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다른 말로 “太初” 또는 

“太-”이라고 부른다. 대폭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에 하나의 시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폭발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의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역학의 

‘태극이 음양을 낳는 순간’이 바로 대폭발이론에 

서 말하는 특이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r易繹·乾醫度』에서는 太易 太初-太始-太素

의 4단계 우주 발생 모형을 제시하였다. 

“태역, 태초, 태시, 대소가 있다. 태역은 아직 

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태초는 기가 드러나 

기 시작하는 것이요, 태시는 形이 드러나기 시작 

하는 것이요, 태소는 質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이니, 기와 형과 질이 모두 갖추어져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혼륜이라고 한다. 혼륜은 만물이 서 

로 뒤섞여 었고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려지 않으며 만져 

도 느낄 수 없으므로 易이라고 한다. 역은 변하 

여 하나가 된다. …… 하나는 변화의 시초이니, 
가볍고 맑은 것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내려가 땅이 된다(有太易, 太初, 太

始,太素也.太易者未見氣也,太初者氣之始也,太始

者形之始也, 太素者質之始也, 氣形質具而未휩, 故

日揮倫. 澤倫者言萬物相澤成而합텀협, 示之不見,

聽之不聞, 11좁之不得, 故日易也. 易變而馬-, -­

-者形變之始, 輕淸者上鳥天, 獨重者下寫地”

네 단계는 실제로는 두 단계이다. 하나는 太易,

즉 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이니, 뒤쪽의 

醫易時空觀의 현대자연과학적 의의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라지 않으며 만져 

도 느껄 수 없으므로 易이라고 한다.”가 이를 설 

명한 것이다. 여기서 ‘易’은 곧 太易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氣와 質이 모두 갖추어진 단계이다. 

즉 “太始”, “太初”, “太素” 세 가지가 뒤섞어 구분 

되지 않는 단계이니, 위의 “기와 형과 질이 모두 

갖추어져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혼륜이라고 한 

다”는 이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澤倫”의 단계 

는 바로 太極이다. 太易에서 太極까지가 하나의 

발전 과정인 것이다_!]) 여기서 “太易”은 色도 없 

고 形도 없고 體도 없으면서 태극에 앞서 존재하 

는 것이며, “太極”은 기가 뒤섞여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乾醫園 에서 인식한 우주 형성 

의 과정은 太易-太極-天地陰陽之氣,인 것이다. 이 

로 볼 때, 太極은 우주가 막 폭발하기 직전의 기 

가 혼돈되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분열의 시작 

점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우주모형은 대폭발을 우주창조의 시점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공 역시 대폭발과 함께 

生成된 것이라고 본다. 즉 대폭발의 순간이 시간 

과 공간의 기점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現代 우 

주모형상으로는 대폭발 이전의 상태를 알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의역시공모형 

에서는 현대 우주론이 언급하지 않은 우주 폭발 

이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乾醫圍의 “太易”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 볼 때, 의역시공모형상의 시 

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공간 역시 기본 

적으로무한하다. 

이처럼 의역학의 우주 생성에 대한 관점은 탁 

월한 것으로 당시에 매우 선진적인 이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에 비춰 보아도 서로 부합 

되는 것이 많다. 

2. 우주의 수축과 팽창에 대하여 

현대우주론에서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것인가는 아직 명 

확히 해결되지 않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 

11) 朱伯뿜, 易學哲學史 t冊,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쨌, 
pp‘ 15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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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시공의 유한무한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만일 우주의 물질평균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다면 우주는 닫힌 우주로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물질평균밀 

도가 임계밀도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주는 열린 

우주로서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_12) 

의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宇寅의 팽창 수축 

반복 가셜은 陰陽消長의 과정과 부합하는 것이 

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陽生陰長”, “陽盛陰哀”

의 과정이고, 우주가 수축하는 것은 “陽殺陰藏”,

“陰盛陽哀”의 과정이다. 수축에서 팽창으로 팽창 

에서 수축으로 전환하는 지점은 곧 陽이 지극하 

거나 陰이 지극한 상태이다. 여기서는 “陰極變陽,

陽極變陰”의 陰陽極變의 頂理가 適用된다. 

「緊離뇨에서 “生生之謂易”이라 하고, 「緊離下

」 에서 “易第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하였는데, 그 

의미는 ‘역의 도는 만물을 생성하고 또 생성하는 

것이니, 이처럼 끊임없이 지속 발전하여 극점에 

도달하면 사불의 반대 측면으로 전화하고 전화한 

뒤에는 다시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通’은 오고 감이 끝이 없는 것이므로 오 

래간다고 했다_13) 비록 『周易』이나 『內經』에서 

우주의 수축이나 팽창에 대해 현대의 우주모형처 

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음양 開閔의 

관점에 근거해 볼 때, 우주가 극도로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며, 극도로 수축한 우주는 또 다시 

팽창하는 우주모형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주도 생명처럼 生長收藏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것이 팽창과 수축의 과정인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의 씨앗이 겨울에 땅속에 파묻혀 았을 때는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이 

곧 太易 또는 無極의 상태이다. 봄이 되면 내부 

적으로 氣의 변동, 즉 氣의 편차가 발생하여 싹 

이 톡 튀어나오면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데 이것 

이 곧 ‘太極生兩構’로, 현대우주론으로 본다면 폭 

발의 순간이라고 할 수 었다. 太極은 씨앗 내부 

에 氣의 변동이 생겨서 터져 나오기 직전의 상태 

12) 휩鐘, 前揚書, pp. 217, 220 
13) 李烈*, 時空學說史, ‘胡~tA民出版社 1987, pp. 1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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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가지가 뻗고 잎이 나는 것은 팽창의 

과정이고 가을과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시들어 

죽는 것은 수축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때의 수축 

은 현재의 식물 자체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올 새로운 시공을 준비하 

는 과정이다. 다시 우주로 돌아가서 논한다면 각 

각의 우주는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한 생애를 마 

치면서 또다시 새로운 우주로 진화 발전한다. 『

內經』의 나선형식으로 연속 순환하는 시공모형14) 

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가 팽창했다가 다시 수 

축하더라도 최초의 시공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 

다. 즉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개개 우주는 시작과 끝이 있는 닫힌 우주지만, 

보다 큰 차원의 전체우주로 본다변 그 시작과 끝 

을알수없다. 

1980年代 스티븐 호킹(Stephen W. Hawking)은 

양자역학을 대폭발우주론에 도입하여 새로운 가 

설을 제기했다. 

“중력의 양자론은 시공간에 경계가 없고 따라 

서 경계에서의 조건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새로 

운 가능성을 허락하게 되었다. 과학의 법칙이 깨 

지는 특이성은 없어지고, 시공간의 끝에서 시공 

간의 경계조건올 지정하기 위해서 신이나 새로운 

법칙에 도움을 호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 

를테면 ‘우주의 경계 조건은 우주에 경계가 없다’ 

는 것이다. 우주는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 밖의 아무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창조도 파괴도 안 된다. 우주는 그저 ‘존 

재’할 따름이다.”15) 

그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그저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 존재할 뿐이라고 인식했 

다. 의역시공모형 역시 우주의 운동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외부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우주자체내의 규율, 즉 음양오행 규율에 따 

라 운동 변화해 간다고 인식하였다. 

14) 이에 대해서는 졸고 “『黃帝內經』 時空認識의 특정”(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15권 2호, 2002년 10월, pp. 46)을 

참고할것. 

15) 스티븐 호킹 저, 현정준 역, 시간의 역사, 상생출판사, 
l앉%, p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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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 의역시공모형과 시 

간의화살 

현대우주학에서 또 하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우주가 수축한다고 가정할 때 시간이 

거꾸로 흐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실재로 l~年

代 천체물리학자 토마스 골드(η10mas G이d)가 만 

일 우주가 어떤 단계에서 수축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간의 화살은 역전할 것이라고 주장한 이래 

시간의 가역여부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 

는 “만일 우주의 수축과정이 출현한다해도 그것 

이 시간이 거꾸로 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축 과정에도 우주의 엔트로피는 여전히 증가하 

기 때문이다. 대폭발의 시점과 대수축의 종점이 

비록 모두 특이점이지만 시점은 저엔트로피의 질 

서 있는 상태이고 종점은 고엔트로피의 무질서 

상태이므로 그들은 결코 대칭되지 않는다.”라고 

했다)6) 호킹 역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고 보았다. 그는 “무경계 조건이 사실은 무질서도 

가 우주의 수축 단계에서도 늘어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과 심리적 시간의 

화살은 우주가 수축할 때도 혹은 검은구멍 안에 

서도 역전하지 않을 것이다”17)라고 했다. 프리고 

진(Iiya Prigogine)은 ‘평형의 상태가 비평형의 상 

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가역성이 있 

음으로 해서 자연계는 매 순간 새로운 질서가 생 

겨나는데, 이러한 비가역성은 비선형성이라는 현 

상과 함께 자연계 시스템의 자기조직 과정을 이 

끌어주는 원초적인 기제’라고 보았다. 자연에 대 

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시공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는 ‘우주는 초창기부터 계속해 

서 한 방향으로 즉 비가역적 방향으로 시간의 화 

살이 달라고 있다’고 주장했다.JSl 의역학 시공모 

형의 특정 중 항동순환적 시공관19)은 바로 시공 

16) 吳國盛 時間的觀念,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l~, 
pp. 20'2. 

17) 스티븐 호킹, 전게서, pp, 137. 
18) 김재회, 신과학산책, 김영사, 1994, pp. 129 160. 
19) 졸고 얘黃帝內*잃 時空認識의 특정”(대한한의학원전학 

醫易時空觀의 현대자연과학적 의의 

에 대한 비가역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항동순 

환적’이란 말은 시공의 항동성과 비가역성을 가 

리킨 것이다. 이런 항동성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직선성과 순환성, 즉 環型性(또는 원형성)이다. 

순환성은 모든 운동에 일정한 주기가 있음을 말 

한 것으로 여기에는 陰陽週期, 四象週期, 五行週

期, 六氣週期 등 다양한 주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서도 의역학에서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 

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전진한다고 보았는 

데, 이는 바로 비가역적인 직선성 시간관념이 

다.20) 직선성은 방향성을, 순환성은 주기성을 가 

리킨다. 두 개념을 합치면 새로운 나선형의 시공 

모형이 형성된다. 작년의 봉과 올해의 봄이 비록 

같은 木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위치가 이미 전진 

해 있어서 그 실제 내용은 분명히 같지 않다.21) 

이는 동얼하게 반복되는 기계적 순환이 아니라, 

과정이 동일할 뿐 실제 시공의 위상이 달라지는 

유기적 순환이다. 

4.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 의역시공관 

과상대성이론 

상대성이론이 발표되기 이전에 서양과학은 시 

간과 공간이 상호 독립적이어서 피차 무관하며,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 

는다고 인식했다. 또 물질의 운동과 시공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계적 

인 관점으로 물질과 그 운동을 관찰함으로써 생 

긴 펼연적인 산물이었다 뉴턴이 운동의 세 법칙 

을 세울 때에 바로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 

다. 그는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 존재하며 이 

둘에 대해 진행되는 ‘절대운동’이 존재한다고 생 

각했다. 그는 “절대적이며 진정한 수학적 시간이 

스스로 흐르고 있으며, 그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회지, 15핀 2호, 2:xi2년 10월) 45∼47쪽을 참고할 것. 
20) 『管子』의 “쏠之B E往而不來옷”(『管子·乘馬』), 『內經』의 
“神轉不페, j띤則不햄, 乃失其機”(『素問·玉版論要』, 『素問·
玉機圓藏論』) 등이 비가역작이며 직선적인 시간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졸고 “『黃帝內經』 時空認識의 특정”, 대한한의학원전학 
회지, 15권 2호, 2002년 10윌,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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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어떤 사불과도 무관하게 균일하게 흐른다”, 

“절대적 공간은 그 본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외 

계의 어떤 사불과도 무관하여 영원히 똑같고 움 

직이지 않는다.”라고 했다.낌) 뉴턴의 절대적 시공 

개념은 고대 희랍의 원자론자의 時空과 유사한 

변이 있다. 원자론자의 공간은 원자와 분리된 텅 

빈 허공이다. 원자는 그곳을 드나들 수 있지만 

허공은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 이 허공은 비연속 

이지만 광활해서 끝이 없다. 시간에 대한 원자론 
자의 언급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시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원자와 원자 

가 구성하는 물제는 오직 시간의 나아감에 의해 

서 운동하거나 변화하며, 시간 역시 저절로 흐르 

고 불체가 그것을 따라 변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고대 원자론자의 시공은 물질과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실상 륨턴이 

처음 주장한 절대시공 관념의 초보 단계라고 볼 

수있다. 

뉴턴의 관접에서 보면 공간과 시간은 분리된 

것이다. 1005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되면서 시간과 공간은 空間과 時間이 통합된 

4차원의 통일체로 인식되었다. 물질 운동의 廣延

性, 서열성은 물질 운동의 과정성, 지속성, 방향 

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 

변 그들 모두가 물질 운동의 특성이자 물질운동 

의 근본 속성이기 때문이다,23) 현대물리학은 4차 

원의 물질세계에서 시간이 그 중의 한 차원이며, 

나머지 세 차원이 공간이라고 인식했다. 시간과 

공간은 모두 운동하는 물질의 존재형식으로, 공 

간은 물질존재의 광연성이며, 시간은 물질 운동 

과정의 지속성과 順序性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 

간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며, 결코 분리되어 독 

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체계 내에서는 공 

간과 시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되며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어서 시간에 관한 언급이 없 

이는 공간을 논의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 

지이다앙) 이제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독립된 

22) 張三慧, 牛碩定律古今淡J 北京出版社, 1979, pp. 91. 
23) 陳빠淸 孫世雄; A類對時間和空間本質的探討, 河南A民
出版社, 19ffi, p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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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아니다. 양자는 밀접하고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으며 “時 空”이라고 불리워지는 4차 

원의 연속체를 구성한다. 이는 곧 시공의 통일성 

을 인식한 것이다. 

“상대성이론”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 

간에 대해 고전물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측정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상 

대성이론은 길이와 시간의 측정이 물체와 관측자 

의 상대운동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절대적 

인 길이나 시간이라는 개념은 결국 전혀 무의미 

한 것이다 물체와 관측자의 상대운동에 따라 측 

정된 길이가 변하고, 시간 역시 빠르거나 느리게 

관측된다는 것이다. 상대성이론은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의 개념을 부정하고 방기한 것이다 

이로써 뉴턴 시대의 시공을 물질과 분리함으 

로써 형성된 절대적 시공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 

지 않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을 물질과 밀 

접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시공의 상대성을 표현하 

였다.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중력의 영향으 

로 시공이 만곡되며 이는 공간관계 뿐만 아니라 

시간간격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간은 ‘평 

면적인 시공’에서처럼 동일한 비율로 흐르지 않 

는다.잉) 또 물질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음으로 인 

해 공간마다 물질의 밀집 정도가 달라지며 따라 

서 공간의 만곡이 형성되는데 이는 공간의 상대 

성을 표현한다. 동시에 공간마다 작용하는 인력 

이 탈라지면서 시간의 상대성을 조성한다.%) 이 

처럼 물질들의 분포에 따라서 곡률이 장소에 따 

라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흐름도 변화한 

다. 공간과 시간음 포함한 모든 관찰들은 관찰자 

의 운동상태에 의존되어 았어 상대적일 뿐만 아 

니라 시공의 전체구조는 불체의 분포에 뒤얽혀서 

연결되어 있다.잉) 이는 곧 시공의 상대성을 인식 

24) F·카프라 저, 이생범·김용정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 
상, 범양사, 1986, pp. 197. 

25) F· 카프라 저, 이성범·김용정 역, 현대묻리학과 동양사 
상, 범양사, 1986, pp. 208. 

26) 陳倚淸·孫世雄, A類對時間和空間本質的探討, 河南A民
出版社 1986, pp. 24. 

27) F· 카프라 저, 이성범·검용정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중국철학에서 

는 처음부터 시공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F子』에서 “天地四方日宇, 往古來今日富”라 했 

는데, 宇는 공간이며, 寅는 곧 시간이다. 따라서 

宇숨는 본래부터가 시공통일제인 것이다. 『관자』 

중에 나오는 “固合”이나 『뿔子』 중에 보이는 “宇

久”는 모두 “宇숨”와 상응하여 時空統-의 개념 

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내경』 역시 시공의 통일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 『內經』의 입장에서 볼 때, 宇固萬物은 모두 

氣익 升降出入을 통해 化生되는데, “是以로 升降

出入은 無器면 不有하니, 故로 器者는 生化之宇

오, 器散則分之하야 生化息、옷니이다끼『素問·六微 

답大論』)라고 하였다. 여기서 ‘器(物體)’는 바로 

生化가 이루어지는 空間(宇)이며, ‘生化’는 곧 氣

의 升降出入에 의한 事物의 運動變化로서 時間의 

흐름(固)을 반영한다. ‘器’가 흩어지면 사물이 소 

멸되고 사물의 運動 變化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空間이 없이는 時間 역시 存在할 수 없음을 

間接的으로 示浚하는 말이다. 이로부터 『內經』의 

時空-體思想을 엿볼 수 있다.잃) 『內經』은 불질 

과 시공, 시간과 공간을 본질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모두 氣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인 

식하였다. 시공합일사상은 바로 여기에서 근원한 

것이다. 

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가? 그 

것은 사물의 운동변화가 시간과 공간에 모두 밀 

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운동변 

화는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며 공간의 이동은 곧 

시간의 흐름을 수반한다. 따라서 사불과 시간과 

공간 세 가지는 항상 연관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의역학의 이같은 인식은 현대 과학 

상, 범양사, 1986, pp. 210. 
28) 졸고 “『黃帝內f[i 時空認識의 특정”, 대한한의학원전학 

회지, 15권 2호, 2002년 10윌, pp. 49. 
29) 졸고 “『黃帝內經』 時空認識의 특정”, 대한한의학원전학 

회지, 15권 2호, 2002년 10윌, pp. 50‘ 

醫易時空觀의 현대자연과학적 의의 

의 시공인식과 상통하는 측연이 있다. 

또 의역학에서는 시공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불이 쉴새 없이 운동변화하면서 동시 

에 시공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붕변의 

절대적인 시간이나 공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실 

재적인 시공간이다. 서양과학에서 20세기 들어 

상대성이론의 창립으로부터 비로소 밝힌 시공의 

의미를 수천년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다,3이 

III. 結 論 : 生命時空과 

物理時空

20세기 들어 서양 과학은 시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혁이 있었다. 근대 경전불리학 

의 절대적 시공관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온 이후 상대적 시공관에 자리를 내주었고, 이 

전의 가역적 시간관은 비가역적 시간관으로 대치 

되었다. 또 과거의 시공에 대한 직선적이고 무한 

적이던 인식을 대신해서 순환적이고 有限無邊적 

인 인식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 

대 우주학의 우주대폭발이론은 이러한 서양 과학 

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공인식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현대 서양과학의 시공인식은 의역학상의 시공 

인식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았다. 

시공에 대한 상대성인식, 우주의 생성 변화 발전 

에 대한 이론, 비가역적 시공관 등이 이에 해당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 

한다. 서양 과학에서 말하는 시공은 물질운동 방 

면의 시공 즉 물리 시공이며, 의역학은 생명현상 

방변의 시공 즉 생명 시공이다. 서양과학의 시공 

관은 물질의 설채 및 불질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 

찰을 통해 형성된 불리 시공관이며, 의역시공관 

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의 일절 생명활동현상 

30) 졸고 애黃帝內經』 時空認識의 특징”, 대한한의학원전학 
회지, 15권 2호, 2002년 10원,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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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형성된 생명 시공관이다 

의역학에서는 우주자연을 끊입없이 운동변화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였으며, 인간은 大

생명체인 우주자연에 포함된 하나의 小생명체로 

언식하였다 따라서 우주자연의 일체 운동변화와 

인체생명활동현상은 모두 똑같은 규율을 따르며, 

이들 각각의 시간과 공간 또한 동일한 규율이 적 

용된다. 중국 고대로부터 형성된 천인상응사상 

및 우주정체관이 곧 그 사고의 근원이다. 이러한 

시공관을 우리는 “天A合一의 生命時空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역시공관의 커다란 

특정이며, 아울러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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